
 

 

 

 

 

 

 

 

 

 

히로시마의 모든 것으로 세계를 환대합니다. 

히로시마가 아니고는 얻을 수 없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예를 든다면 아름다운 자연 

북으로는 주고쿠 산지, 남으로는 세토나이 바다를 품고 

현의 발 닿는 곳 어디에서도 산을 바라볼 수 있고 

시가지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며 

조금 더 발을 내디디면 세토나이 바다의 섬들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문화.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역사를 웅변으로 알려주는 사적과 문화유산은 

이쓰쿠시마 신사, 원폭돔 외에도 모내기 풍물놀이, 제례 가무 카구라, 가마우지 고기잡이 등 

히로시마 곳곳에 산재합니다. 

레몽과 굴을 비롯해 산과 바다의 진미가 가득하고 

오코노미야키, 쓰케멘 국수 등 향토 음식도 자랑합니다. 

여기에 더해 히로시마 사이조는 일본의 3 대 술의 고장으로 청주 맛이 일품입니다. 

사이클 라이딩 애호가의 성지가 있고, 활발한 여러 스포츠에다 

히로시마의 매력을 다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다채로운 표정을 가진 히로시마는 새로운 만남으로 넘칩니다. 

그리하여, 히로시마를 찾는 이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듬뿍 안겨줍니다. 

그러나 히로시마의 잠재력은 이런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히로시마에는 전쟁 후의 수없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불굴의 정신으로 

도시의 평화와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바친 사람들이 남긴 유산이 있습니다. 

그 유산을 이어가는 현민과의 만남이나 교류의 자리를 

다양한 관광 콘텐츠 체험에다 보탤 수 있다면 

그리하여 방문자들에게 현민의 정열과 환대를 

느끼도록 할 수 있다면 

바로 거기에서 히로시마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힘 주어 생각합니다. 

히로시마에 가면 늘 이게 뭐지 하는 놀라움과 감동이 있습니다. 

새로운 자기와의 만남, 새로운 무대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희망과 활력을 안겨주는 곳으로 

자, 히로시마라는 곳에서, 히로시마 사람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접대로 

세계로부터의 방문자들에게 상상을 뛰어넘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히로시마의 모든 것을 다해 나아가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입니다. 


